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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공효란? 어떤 일을 한 뒤에 돌아오는 좋은 결과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
입니다.	

76문 :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중의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7문 :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강해(100)-	기념하고	기대하게	하는	성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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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 생각할�문제��
3. 성찬 제정의 말씀 - 기념과 기대(77문)  
1) 성찬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그 시기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2) 유월절에 무엇을 기념하였습니까? ‘우리 집올 구원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3)  유월절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념과 어떻게 다릅니까? 

5) 성찬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